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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디엠지 런 행사' 참가비 사랑의 열매에 기부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에서 열린 DMZ 런 참가자 기부금 전달식(왼쪽,장동현 경기도DMZ정책과장, 오른쪽,

강주현 사랑의열매 경기북부본부장) 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달리는 '2021 렛츠 디엠지 「디엠지 런」(Let's DMZ 「DMZ 

RUN」)'에서 모인 참가비 1,544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달 20~28일 김포·파주·연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열린 디엠지 런 행사의 참가자 

총 709명의 1인당 참가비 3만 원 중 2만 원씩을 모은 금액과 마라톤 대행사(런 코리아)가 기부한 금액

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경기사회복

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디엠지 런'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감하고, 평화·통일의 필요

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을 목적으로 열리는 경기도의 대표 스포츠 체험행사다.



프린트 취소

올해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가운데, 디엠지(DMZ) 155마일 걷기, 

뚜르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 대회, 평화통일마라톤 3개 프로그램을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운영했다.

행사에는 권은주, 임경희, 신진식, 이봉주, 심권호 등 스포츠 스타들과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이종인

·김강식 등 경기도의회 기재위 위원, 렛츠 디엠지 도민 홍보대사 등이 함께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2차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검사 48시간 내 음성 확인자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고, 발열 체크,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장동현 경기도 DMZ 정책과장은 "올해 디엠지 런 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들의 염원을 모으

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를 넘

어 우리나라를 대표할 스포츠 축제가 되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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